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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 between Korean culture 

and Chinese culture. It is well known that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was written by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some researchers assumed that Tcheonzamun was created by Korean-language speaking 

people (Park et al., 2021; Kim, 2023). Tcheonzamun (千字文) means the thousand (千) character (字) essay (文)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e first one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61st-

176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mother Hyeonhi, you have devoted thirty years for your five children! (Tcheonzamun 

161st-176th)’.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69-172 知(Zi) 過(Gwa) 必(Pil) 改(Kae). My husband! You have 

made (知) me sad (過), and then, you must (必) be going to replace (改) my unhappy emotion into the bright mood again!. 

Keywords: My husband! You have made (知) me sad (過), and then, you must (必) be going to replace (改) my 

unhappy emotion into the bright mood again!.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 between Korean culture and 

Chinese culture. It is well known that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was written by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some researchers assumed that Tcheonzamun was created by Korean-language speaking 

people (Park et al., 2021;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know who has created this great book (Tcheonzamun). 

 



 

Hyeonhi Regina Park et al,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Vol-7, Iss-1 (Jan-Feb, 2025): 18-20 

© South Asian Research Publication, Bangladesh            Journal Homepage: www.sarpublication.com 19 

 

MATERIALS AND METHODS 

Tcheonzamun (千字文) means the thousand (千) character (字) essay (文)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he first one is on the basis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The second one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161st-176th). And the method for the translation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千字文)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he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161st-176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mother Hyeonhi, you 
have devoted thirty years for your five children! (Tcheonzamun 161st-176th)’.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61-164 女(Yeo) 慕(Mo) 貞(Zeong) 烈(Lyeol). 

My husband! Your wife (女), I, will live (慕) my life vividly and strongly (貞烈)! Our children said to me “My mother 

Hyeonhi, you have devoted thirty years for your five children!” 

 

165-168 男(Nam) 效(Hyo) 才(Zae) 良(Lyang). 

My husband (男)! You must be (效) talented (才) and be honest (良)! 

 

169-172 知(Zi) 過(Gwa) 必(Pil) 改(Kae). 

My husband! You have made (知) me sad (過), and then, you must (必) be going to replace (改) my unhappy emotion into 

the bright mood again! 
 

173-176 得(Deug) 能(Neung) 莫(Mag) 忘(Mang). 

My husband! Being able to do (得能) is not (莫) forgetting (忘) the good thing.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22 March 2015. 

 

205 자식들한테 헌신해주신 삼십 년 인생 감사해요!.....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년 3월 22일. 우리집 가족 카톡방(휴대 전화를 통해 이야기 하기) 삼일 동안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현희씨: (소화가 한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해서 카톡방에 보냅니다) (소화 

데레사는 우리집 막내딸로,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3학년 학생입니다). 로사: 아 소화 감동이야. 엄마 

33년 육아(‘아이를 기른다’는 뜻의 한자말) 끝!!! 해방!! ㅋㅋㅋ (로사는 우리집 셋째 딸로 지금 프랑스 빠리에서 

‘사회과학 대학원[우리나라에서는‘빠리 경제학교’라고 알려진 곳으로 공식명칭은 ‘에헤스’입니다]’ 석사과정 

졸업반 졸업학기입니다.) 현희씨: 오늘 산삼(‘산에서 나는 삼(蔘 )’이라는 뜻의 한자말)보다 더 귀하다는 

고삼(고등학교 3학년)들 구경하라고 외고 고삼 엄마들 학교에 초대해서 갔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인사하는 

장면이야. 소화도 철든 말을 하네. 삼십년 자식 뒤바라지 힘드셨으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시라고 한다. 내 맘에 

쏙 들었어. 좋아좋아 고맙다 소화야!!!!! 로사: 엄마 저희 뒤바라지 계속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ㅠㅠ 얼른 

해방시켜 드릴게요!!!! 현희씨: 아니야. 아빠가 더 훌륭하셔. 아빠가 더 고생하시고.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 

너희들이 잘 커줘서 고마워. 그리고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 고맙고 사랑한다!!!! 현희씨: 동부맨(‘동부 회사 

사람’이라는 뜻의 영어)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어! 로사: 엄마 저희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에메로똥(로사 스스로를 

가르킵니다)도 한 주간 수고했어요. 유펙(파리 12대학의 공식 이름의 약자입니다) 지아 화이팅! 쥬니(지은이 언니) 

화이팅. 현희씨: 박 현희 학생도 화이팅! (우리 현희씨는 올해 3 월부터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학년으로 

편입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아오스딩이 보기에 걱정스러울 정도로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병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현희랑 결혼하던 1983 년에, 우리 현희씨는 광주 송원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현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현희는 그 뒤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지만, 방송이 아닌 실제 강의로 공부하는 대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 우리 

현희씨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일입니다. “용감한 우리 현희씨 고마워! 그리고 힘내셔!”) 현희씨: 김 상덕 가족 

보호자님도 화이팅! 로똥이 앞으로 에메로똥 되는거야. 기대되네!!!!! 지아: 앗 삼종기도 (천주교에서는 종을 

치면서 아침 여섯시, 낮 열두시, 저녁 여섯시 이렇게 세번 기도를 바칩니다) 시간 10분 전!! 아빠! 저도 맘속으로 

기도할게요. 벼랑 끝에 떨고 있는 당신의 어린양을 굽어 살피소서. 아오스딩: 야 멋있는 글이다. 안나: 아! 오늘은 

일요일~ 아빠가 해주시는 건빵 된장국(저 아오스딩이 몇 년전 어느 일요일에, 된장국에 건빵을 넣어서 요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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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아무도 안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 다 들어간 된장국도 (저는 남은 

반찬을 다 모아서 된장국을 끓이기도 했지요) 좋아요~ 힝.. 울지 말아야지 (지아도 엄마가 해주시는 요리가 먹고 

싶은 것이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데, 우리 현희씨 “야채수를 드시오!“하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대장암 

환자라서요, 매일 아침 야채를 끓인 음식을 현희가 가져다줘요. 저녁에도요. 점심 때는 도시락에 함께 넣어주면, 

점심 도시락 먹기 전에 제 직장인 중부대학교에서 이 야채수를 마십니다. 야채수를 방금 받아들고 저는 “부인 

고마워요!“라고 우리 현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아오스딩: 오늘은 엄마아빠가 미사 때, 봉헌 

예물(신부님께서 미사 드릴 때에 쓰시는 빵과 포도주를 신자 두 사람이 미사 중간에 신부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저희 부부가 봉헌을 합니다. 우리 부부 두 사람에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드리는 날.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지아: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오스딩: 잘 자거라 이쁜 로사야 이쁜 안나야(이곳 아침 

일곱시가 프랑스에서는 저녁 11시입니다) 아빠가. 지아: 아빠 잘 주무세요! 지아: 우리 이쁜 소화! 이쁜 짓 했네요. 

소화가 한 말(그저께 금요일-3월 20일-에 소화네 학교에서 엄마들을 모시는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서 소화가 

엄마에게 한 말을 우리 현희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 것을 우리집 ‘가족카톡방’에 올렸는데, 지아는 

그 중 이 말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휴~ 복잡하지요! 요즘은 그렇게들 하네요. 저 아오스딩은 휴대 전화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요~~): 자식들한테 헌신해주신 삼십 년 인생 감사해요! 감동적인 말. 아빠! 잘 주무세요!! 본뉘 

(‘잘 주무세요’라는 뜻의 프랑스 말) 다음은 천자문 한시(漢詩) 한 편입니다. 천자문 161-176 번 째 글 16 글자로 된 

시(詩)입니다. 번역은 저 김 상덕 아오스딩이 합니다. 女慕貞烈(여모정렬) 여자는(女) 굳고 꿋꿋하게 살려고 하는(

貞烈 ) 것입니다(慕 ). 男效才良 (남효재량) 남자는(男 ) 착하고(良 ) 재주가 있어야(才 ) 합니다(效 ). 知過必改

(지과필개) 내가 내 아내를 속 상하게(過) 했으면(知) 나는 내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改) 그렇게 해주어야만 

합니다(必). 이 천자문 글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옛날 문장 맞나요? 아니요, 이 글은 현대식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내 현희에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할께요. 도와주셔요 우리 두 사람의 주님 아멘! 得能莫忘(득능막망) 할 

수 있다는 것은(得能) 잊지(忘) 않는다는 것입니다(莫). 우리 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씁니다, 2015년 3월 22일 사순 제 5주일 낮.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69-172 知(Zi) 過(Gwa) 必(Pil) 改(Kae). My husband! You have made 

(知) me sad (過), and then, you must (必) be going to replace (改) my unhappy emotion into the bright mood again!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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